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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 제일의 선원… 더위도 느릿느릿 쉬어간다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수도하는명찰이다. 절아래 4km 정도뻗은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다워 도지정기념

물로 돼 있다. 계곡마다 기암절벽과 3층 바위, 작은

폭포, 소병풍바위가 둘러싸여 있다. 한여름에도 뼛

속까지시릴정도로물이차가워피서객들의발길이

넘쳐난다.

연둣빛으로물든나뭇잎들아래바위사이로시원

스레흐르는계곡물을바라보는즐거움도여름철내

원사를찾은사람들에게안겨진선물이다. 

내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통도사 말사

로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원효대사가 창건했

다. 1898년 석담유성(石潭有性)선사가 설우(雪牛),

퇴운(退雲), 완해(玩海) 등과 더불어 수선사(修禪社)

를 창건해 절이름을‘내원사’로 개칭하고 동국제일

선원이라명명한후선찰로서이름을떨치기시작했

다. 경허선사의법제자인혜월선사께서조실로주석

하시면서 운봉, 향곡선사 등 한국 선종사의 선맥을

잇는명안종사를배출한도량이기도하다.

6·25전쟁으로 사원이 전소되자, 비구니 수옥 스

님의원력으로 10년만에독립된비구니선원으로써

새롭게중창되었다. 1958년의일이다. 그후만공스

님의 법제자인 법희, 선경스님 등 납자들의 정진처

가되었다. 1979년도용스님을 입승으로 모시고 18

명의 스님들이 모여 삼년결사를 시작한 이후 1999

년 여섯 번째 회향을 하였고, 지금도 비구니 선객의

정진도량으로선불장이되고있다. 

남아있는문헌에따르면조선인조대왕24년병술

년에의천대사가중건하고, 헌종대왕12년병오년에

용운화상이 3차 중건하고, 고종황제 13년 병자년에

영해화상이 4차 중건하였다고 되어있다. 1957년 2

월18일에전후의어려움가운데에중창불사를시작

하였고, 1959년 3월 29일에 선방인 선해일륜(禪海

一輪:바다와 같이 크고 가늠할 수 없는 선의 세계가

끊임없이굴러가는곳)을낙성하고동국제일선원을

개원하게되었다.

기나긴세월의풍화작용속에대둔사, 상중의내원

암과 89개의 암자는 조선중엽쯤 이미 거의 다 폐허

가 되고 없었으니, 마침내 적막한 천년사지에 새로

이 향화를 받드는 감회 어린 순간이었다. 수덕사 견

성암에 이어 남방에서도 비구니들이 참선수행토록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후, 성우, 해운, 종현,

자광, 향엄, 혜등스님 등이 차례로 주지를 역임하면

서옛하내원인지금의내원사는선나원, 정려헌, 죽

림원, 원화당, 간월당, 심우당, 산령각, 일주문등13

동에달하는불사를계속하여비구니선찰로서사격

을갖추어나갔다. 

또한, 산내암자로는금강대, 금봉암, 노전암, 대성

암, 미타암, 비로암, 성불암, 안적암, 원효암, 익성암,

조계암등이남아있다. 특히이곳엔그옛날천명의

성인이배출되었던이산중은오늘날부처님의혜명

을 잇고자 각고의 정진을 아끼지 않는 무수한 눈 푸

른 납자들의 깃드는 바가 되었으며, 신심이 깊은 불

자들의참배의발길이끊이질않는다.

창건설화를 살펴보면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전해

지는데 당시 동래 척판암에 주석하시던 원효성사께

서당나라산서성태화사에수도하던천명대중이뒷

산이 무너져 위급한 사고를 당할것을 미리 아시고

“해동원효 척판구중(海東元曉 拓板救衆)”이라고 판

자에 써서 태화사 상공에 날아다니게 했다. 대중이

공중에 뜬 판을 보고 놀라 일주문 밖으로 나온 순간

에 산사태가 나서 절은 무너져 버리고 대중은 모두

위기를모면했다고한다.

그 후, 구출된 천명의 대중은 도를 구하여 성사를

찾아왔으므로 성사는 그들을 데리고 머물곳을 찾아

남쪽으로내려오다가중방리(지금의용연리)를지날

적에 원적산(圓寂山) 산신령이 마중 나와“이 산에

천명이득도할곳이니청컨데이곳으로들어와머무

소서”하니 성사는산신령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 지

금의 산령각 입구 까지 온 즉 원적산 산신령은 자취

를 감추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산령각을 짓게되어

서유독내원사산령각은큰절에서5리밖에떨어져

있게되었다.

성사께서왼쪽계곡을따라들어와서대둔사(大屯

寺)를 창건하고 상, 중, 하 내원암과 아울러 89개의

암자를창건하시어천명의대중을머물러수도케하

였다. 그리고대중을산상봉에모이게하여"화엄경"

을 강설하였으므로 지금도 그곳을 화엄벌이라 하

며,988명이이산에서득도하였고나머지 12인중 8

명은 팔공산(八公山)에서, 4명은 사불산(四佛山)으

로가서도를깨달았다하여이후로원적산을천성산

(千聖山)이라부르게되었다. 창건후고려시대의사

적은전하는바가없다. 

내원사는 고즈넉한 사찰도 아름답지만 천성산을

안고흐르는내원사계곡은소금강이라불릴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그러나 내원사 계곡이 생태의 상

징으로떠오른이유는정작아름다운풍광때문이아

니다. 내원사 산감으로 천성산 지킴이를 자처한 지

율 스님의 기나긴 단식투쟁 때문이었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KTX 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2003년 3월

부터스님은고행을시작했다. 

내원사계곡곳곳에서쉽게발견되는도롱뇽은지

율 스님과 함께 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의 상징적 원고가 되기도 했다. 그

러나스님의목숨을내건단식에도불구하고천성산

허리춤에는구멍이뚫리고말았다. 내원사계곡물은

그러한 아픔에도 소리 없이 마냥 흐르고 있다. 산사

에서의시간은느릿느릿하게흘러갔다. 어디를둘러

보아도초록이지천이라몸도마음도맑아지는느낌

이었다. 잔잔한 계곡물에 발을 담가보면 속세의 찌

든 번뇌는 이내 훌훌 날아간다. 도시의 번잡함과 갑

갑한일상의짐을털어내기에내원사는그저감사한

공간이었다. 

글=김주일기자·사진=하성미기자

여름계곡이수려한산사

①양산내원사

▲석조보살좌상(문화

재 자료 제342호·사진) 

불상은고개를약간숙

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각각가지런히두고정면

을향해가부좌한보살상

이다. 머리에는 두건(頭

巾)을 쓰고 있으며. 어깨

뒤와 등 부분을 1/3정도

덮고 있다. 결가부좌를

한보살상으로소장처에서는법기보살이라부르고

있으며 법기보살은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보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금강산 일대에서 법

기보살들이다수제작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불

상은 상호·조각수법 및 착의법 등 전체적인 수법

으로보아조선후기에조성된것이다.

¡ª아미타삼존탱(유형 문화재 406호)

세로215.5cm, 가로288.0cm의비교적큰화폭

에아미타·관음및대세지보살상3존모두입상형

을취한도상이다. 화기에의하면조선시대함풍(咸

豊)7년(1857)에 조성됐다고 한다. 아미타삼존상은

보편적인도상이라할수있으나, 삼존모두입상형

식은 조선후기 괘불탱에 보이는 도량 강림현상의

입상불외에주로고려후기~조선전기에조성된아

미타내영형식의불화가주를이룬다. 따라서이작

품은 조선후기 전각 안에 봉안된 정면향 좌상형식

의후불탱에비해사례가적은입상형식의삼존도

이다. 조선후기아미타불화연구에가치가높다. 

¡ª청동금고(보물 제 1734호)

불구(佛具)는사찰의행사때사용되는모든도구

를 말한다. 금고는 이러한 불구 가운데 범종·운

판·목어 등과 함께 소리를 내는 것으로 징모양을

하고있고반자라고도부른다. 양쪽모두사용할수

있는쇠북이는뜻에서금고라부르고, 한쪽면만사

용할수있는것을반자라고하였는데, 후대에는이

를구분하지않고같은의미로사용하고있다. 내원

사의것은한쪽면만두드려서소리를내는것으로,

가운데 부분에 2중선을 돌려 안과 밖을 구분하였

다. 안쪽원에는6개의잎을가진꽃을새겼고, 바깥

쪽원에는 4곳에 구름과꽃무늬를 새겼다. 옆면 위

쪽에는동그란구멍을가진돌출된귀를달았고, 아

래에는 고려 선종 8년(1091)에 금인사서 만들어진

것임을알려주는글이새겨져있다. 이금고는만들

어진시기가분명하고상태도양호한편으로, 고려

전기금속공예연구에중요한자료가된다.

▲내원사 계곡(경상남도 기념물 제 81호) 

용연천내원사계곡은영남알프스의남쪽주봉인

천성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북쪽으로 흐르며 만들

어놓은계곡이다. 내원사위쪽에서내원사입구까

지의 약 6㎞가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어서 경남의

소금강이란말을듣는곳이다. 계곡곳곳에는작은

폭포와소그리고삼층바위가첩첩히서있으며절

벽에"소금강"이란글자가뚜렷이새겨져있으며병

풍모양으로 바위가 길게 뻗어져 있어 병풍바위라

불리는것도있다.

천성산기슭에위치한내원사는신라선덕여왕15년원효대사가창건한비구니명찰이다. 사진은내원사사찰전경모습. 

소금강이라부를정도로경치가빼어난내원사계곡

성보문화재

신라선덕여왕15년원효대사창건

한국선종사선맥잇는명안종사배출

1958년수옥스님이새롭게중창불사

1959년에낙성된선원인‘선해일륜(禪海一輪)’.


